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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4. 7. 17.(수) 09:00 배포 2024. 7. 17.(수) 08:30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동대문 새빛시장 3차 동시합동단속

- 특허청, 서울시 등 4개 기관, 불법행위 빈발 구역에 대해 수사력 집중 -
-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상품 102점 압수 및 무허가 노란천막 14개 철거 -

 특허청, 서울시, 서울중구청, 서울중부경찰서로 구성(’24.2월)된 ‘새빛시장 위조

상품 수사협의체’(이하, ‘수사협의체’)는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3차 동시

합동단속(’24.7.12)*을 실시해 5개 노란천막에서 유명 상표(브랜드) 위조

상품 102점을 압수하고, 위조상품을 판매한 A씨(남, 56세)를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1차 동시합동단속 '24.3.16, 2차 동시합동단속 '24.5.25

 이번 3차 동시합동단속은 수사협의체 수사관 등 35명이 밤 10시경에 새빛

시장을 불시에 동시 진입하면서 이뤄졌다. 수사협의체는 위조상품 판매업자 

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G, C, L 등 18개 유명 브랜드의 의류, 

가방 등 2개 품목에서 총 102점의 위조상품을 압수조치했다. 또한 허가증*을 

미부착한 상태에서 의류 등을 판매한 노란천막 14개를 철거 조치했다.

 * 새빛시장에서는 서울중구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만 영업 가능하며, 

위조상품 판매에 따른 상표권 침해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취소 가능

 합동단속이 이뤄진 현장에선 ‘도로점용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노란천막이 다수 확인됐다. 이들은 위조상품 현장단속 시 허가증 확인 및 

허가취소 절차까지 이뤄질 수 있는 점을 우려해 허가증 부착 없이 영업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수사협의체는 수사기관의 위조상품 단속과 허가증 미부착 천막에 

대한 중구청의 철거조치를 이어가고,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불법적으로 방해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서울중부경찰서와 협력해 단호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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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지속적인 위조상품 판매와 노란천막 

철거반발 등 불법행위가 두드러지는 구역에 수사력을 집중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나가겠다”면서,

 “위조상품 판매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단속 외에도 소비자 스스로 

위조상품 구매를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한 만큼, 소비자들이 위조상품 유통의 

위법성과 폐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새빛시장 위조상품 수사협의체 3차 동시합동단속 사진

담당 부서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책임자 과  장 박주연 (042-481-5959)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담당자 팀  장 신훈식 (042-481-8315)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 책임자 과  장 강희은 (02-2133-8805)

경제수사과 담당자 팀  장 전진수 (02-2133-8770)

서울중구청 책임자 과  장 임순희 (02-3396-8224)

전통시장과 담당자 팀  장 최병수 (02-3396-5091)

서울중부경찰서 책임자 과  장 서영아 (02-3396-9265)

수사과 담당자 팀  장 정용섭 (02-3396-9267)

서울중구청 책임자 과  장 윤준필 (02-3396-8251)

건설관리과 담당자 팀  장 강경식 (02-3396-6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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